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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늘 나타나시는 모습보다 더욱 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지구촌 세상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인생의 빛은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참 아름답다.”

하고 슬픈 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울었습니다.

이후 주님과 대화하던 중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

서

받아쓰게 되었습니다. ]

* 예수님 말씀 *

인생의 빛,

태어날 때 인생은 찬란하고 오묘하며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빛을 낸다.

그 빛은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하여

한번 보면 눈이 멀 정도로 매혹적이다.

나는 그 인생의 빛에 반해

인생들을 쳐다보며

삼위를 향해 더욱 아름다운 빛을 내길 

바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빛을 

인생을 살며 서서히 잃어간다.

사탄에게 빼앗기고, 삶에 변질되어

마음도, 생각도, 영도 변하게 되니

근본의 빛을 서서히 잃어 색을 잃어간다.

나는 그런 인생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세상 이곳저곳을 누빈다.

하지만 인생들은 자신의 고유의 빛,

단 하나의 빛,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삼위께서 정해주신 자신의 빛을 

잃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흥청망청 살며

거짓에 웃고 기뻐하며 타락된 문화에 섞여 산다.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알았다면

자신을 버리는 줄도 모르고 살지 않았겠지만,

가치를 모르니,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빛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행위로 

잃어버리고 마는구나.

안타깝고 안타깝다.

지구 하나와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인생의 빛을,

스스로 멸해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버리는 인생,

진정으로 무지하고 무지하구나.

처음 인생에게 주었던 찬란한 빛은 온데간데없고

혼탁한 빛, 꺼져버린 빛이 되어

이 세상 온통 어둠뿐인 곳이 되어 버렸구나.

이성에 자신의 빛을 팔고,

명예에 자신의 빛을 팔며

물질에 자신을 빛을 팔고 팔았구나.

자신을 파는 것이 바로 나를 잃어버리는 것인지도 

모른 채 사탄에게 꼬여,

그저 그렇게 살아버리게 되었구나.

너희의 빛을 진정으로 지켜라.

내가 태초부터 너희를 두고 준

아름답고 오묘하며

이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너의 빛을 지키고 지켜라.

그 빛이 바로 삼위를 만나는 열쇠요,

너희의 양심이요,

마음의 빛이며, 너희의 생각의 빛이며

영혼의 빛이니 너희는 진정 

너희 스스로를 지키고 지켜야 할 줄을 

진정 알아야 한다.

너희를 팔지 말아라.

싼 값에 너희를 팔고,

너희의 생각을 팔며, 마음을 팔고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저 그렇게 흐르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너희에게 독이 되는 인생이요,

너희의 빛을 잃는 인생이며

마치 큰 바람 앞에 곧 꺼져버릴 듯한, 

빛을 가진 인생이 되니



너희는 삼위께서 주신 영원하고 아름다운

빛을 지키며 찬란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도록 하라.

사랑한다.

진정 사랑한다.

나의 빛은 곧 너의 빛이다.

잊지 말아라.

사랑해

사랑의 주 예수.


